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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3.(금)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 7. 1.(수)부터 운영을 시작하였

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 확대 

등으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동안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

사업의 경우 추진단 설립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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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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